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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 기존의 텔 비  체 시청량이나 TV 뉴스와 드라마 장르에 집 되어온 문화계발 효과연구의 심을 

환하여 근래 늘어나고 있는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이라는 구체 인 장르의 효과에 주목하고, (2) 텔 비 의 시청이 

계발하는 ‘사회  실 인식과 태도’ 가운데 일상 인 삶의 가치와 태도로서 숙명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며, 

(3) 이러한 확장  계발효과의 추론 근거로 ‘텔 비  내용의 실유사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탐구했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고 인 문화계발 효과이론이 주장하듯이 체 인 TV 시청 총량은 숙명  태도의 계발에 유의미한 측변인

으로 작용했다. 텔 비  시청 총량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이용은 수용자의 숙명  태도와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계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집 해 

왔던 뉴스(사실) 장르와 드라마(허구) 장르의 이용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 히 같은 모습을 보 다. 그리고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시청의 이러한 계발효과는 텔 비 에 그려지는 내용이 수용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실제 실과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리얼리티 텔 비 , 리얼리티 장르, 문화계발 효과, 실유사성 인식, 숙명  태도 

1. 문제제기

리얼리티 로그램은 근래 국내외 텔 비 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주도 이고 지배 인 상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오락 로그램에 리얼리티 형식을 혼합한 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

고 있고, 다른 장르 로그램에도 리얼리티 성격을 가미한 융합 장르가 주요한 경향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다큐 드라마 등의 혼종 장르까지 등장하여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경험  연구는 그 유율과 향력에 비해 양 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고, 장르의 향을 살펴보았다기보다는 단일 로그램의 시청이나 특정 포맷 시청의 

향을 단발 으로 살펴본 것이 부분이다( : 김미라, 2005; 홍지아, 2009; 김수정, 2010; 이경숙, 

조경진, 2010; 최성민, 2010; 최은경, 김승 , 2010)

지 까지의 리얼리티 로그램에 한 기 연구에서는 주로 범죄 드라마나 병원 드라마, 그리고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다루는 뉴스를 주요 연구 상으로 다루어 왔다(Hill, 2004). 하지만 리얼리티 

로그램은 최근 들어서 범죄 드라마와 병원 드라마, 뉴스의 범주를 벗어나 포맷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확장되면서 범 한 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심지어 본래 보수 으로 짜여지는 로그램 범주 

유목에서조차 리얼리티 성격을 가미하거나 표방하는 로그램들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로그램의 지배 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블TV를 통해 해외 리얼리티 쇼를 할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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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되고 있다. 

‘리얼’을 표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드물어졌다고 할 정도로 텔 비 은 바야흐로 리얼리티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리얼리티 로그램이 텔 비 을 장악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세계 인 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리얼리티 표방 오락/ 능 로그램”이 

폭 늘어나고 있다. 컨 , KBS 2TV의 <1박2일>, MBC의 <무한도 >, <우리 결혼했어요>, 

그리고 종 되었으나 유사한 형식으로 방 되었던 SBS의 <패 리가 떴다> 등을 필두로, 오락 로그

램에 리얼리티 속성을 가미하는 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유 석, 2008; 이 , 2007; 리얼리티 로그

램..., 2008.5.14). 이들은 서구에서 개발되어 된 통 인 사실  리얼리티 포맷도 아니고 단순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다. 탈장르 이면서도 사실성과 허구성을 교묘히 뒤섞고 있는 혼종(hybrid) 형식

의 리얼리티 쇼가 오락성을 가미하며 한국형으로 변형 정착된 형태이다(김수경, 2008). “<무한도 >

은 버라이어티 오락 로그램에 리얼리티 로그램의 성격을 차츰 더하며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 

쇼’로 진화해왔다”(강명석, 2006.10.26). “오락 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리얼리티 요소가 들어

가야 뜬다’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을 정도”(일요시사, 2008.7.10일자)이며, 실제로 이블TV의 한 채

을 통해서는 ‘리얼 다큐 드라마’라는 혼종 형식의 <막 돼먹은 애씨> 같은 로그램이 2010년 

말에 8번째의 시즌을 맞을 정도로 장기간 방송 에 있다.

이 듯 다분히 한국 인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의 시청은 수용자들에게 다른 유형의 로그램 

시청과 어떤 차별화된 향을 미치는가? 문화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경험 연구에서는 텔 비  시청이 

시청자들의 사회  실 인식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 해 왔다. 세계 , 신념체계, 그리고 

가치 의 형성에 텔 비  내용이 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한다는 에서 문화계발 효과 연구는 

문화에 한 비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 가령, 텔 비 에서 여성들의 과도하게 마른 체형을 

반복 으로 보여주면 이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은 이로 인해 정상체형에 한 왜곡된 인식과 자기 

몸에 한 불만족을 계발하게 된다거나(Hargreaves & Tiggemann, 2003), 텔 비 에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인종과 계 (동성애자, 흑인, 아시아인, 성 역할 등)이 등장할 때 이로 인해 이들에 한 고정 념

을 계발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문화계발 연구의 새로운 경향 가운데는 구체 인 장르에 따라 텔 비  시청의 실인식

에 차이가 생긴다는 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가령, 텔 비 의 허구  드라마가 실세계의 

정치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결정 방향을 생각하는 데 미치는 향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Mutz & 

Nir, 2010). 이러한 경향은 문화계발 연구에서 정치 뉴스 로그램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이 

정치 실 인식에 미치는 향도 고려해야 할 때임을 시사한다. 장르가 다양해지고 리얼리티 요소가 

타 장르의 곳곳에 침투하면서, 사실과 허구, 픽션과 논픽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늘고 있는 근래의 경향을 볼 때, 구체 인 장르의 차이에 따라 문화계발 효과가 달라지

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지 까지 텔 비  체 시청량이나 TV 뉴스와 드라마 장르에 집 되어온 문화계발 효과연

구의 심을 확장하여, 최근 텔 비 의 (특히 한국 인) 제작 실을 반 하여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장르의 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로, 텔 비 의 시청이 계발하는 ‘사회  실 인식과 태도’ 

상에 하여도 리얼리티 로그램들에 한 비 인 문화연구에서 제시해온 수용자의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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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분석 결과를 반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범죄 련 실인식에 집 하는 논의에서 

일상 인 삶의 가치와 태도의 계발로 효과의 개념을 넓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리얼리티 표방 로그

램 장르가 이와 같은 확장  계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론의 근거를 ‘텔 비  내용의 실유사성 

인식’에서 찾음으로써, 문화계발 연구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할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개념의 비교

리얼리티 로그램을 정의하려면 이런 범주를 구성하는 속성(attributes)을 구체화(identify)하고 어떤 

로그램(쇼)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가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리얼리티 로그램이  

더 양 으로 늘어나고 속성상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어려운 것이 되었다. “리얼리티 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표 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뉴스, 

토크 쇼, 다큐멘터리를 포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는가 하면(Meng & Lugalambi, 2003; Potter 

et al., 1997),  다른 학자들은 논픽션 로그램의 형태와는 구분되는 상 으로 좁은 범 의 로그

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 다. 컨 , 나비 등(Nabi et al., 2003)은 리얼리티 로그램의 5 

가지 구체  속성을 ① 스크립트 없이 촬 되는가, ② 내러티 가 있는가, ③ 의도 인 오락용으로 

만들어지는가, ④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그 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⑤ 세트장이 아닌 실제 실 환경에서 촬 되는가 등으로 열거하면서, 리얼리티 

로그램은 이러한 형식 이거나 내용 인 일련의 구체  속성들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기 들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로그램들, 가령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경우도 

리얼리티 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연구하기도 한다(Hall, 2006). 

특히 우리나라에서 리얼리티 로그램이 진화해온 방식을 생각할 때, 리얼리티 로그램이라는 

장르의 다양한 특성을 아우르며 오락  요소에 크게 치 하는 새로운 로그램 범주로서의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래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향력 있는 리얼리티 

로그램으로 많은 연구에서 분석 상이 된 바 있는 <우리 결혼했어요>(최은경, 김승 , 2010; 홍숙

, 2009), <무한도 >, <1박2일>, <패 리가 떴다>(김미라, 2008; 옥민혜, 박동숙, 2010; 이경숙, 

조경진, 2010; 최성민, 2010)와 같은 버라이어티 오락 로그램들이 엄 한 의미의 ‘리얼리티 장르’인

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사  본의 부재’를 리얼리티 장르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버라이어티 오락 로그램들은 마치 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편집하고 촬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본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로그램들이 ‘리얼리티 장르’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

다. 우선 이들 로그램에서는 그 이 까지의 오락 로그램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리얼리티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 그러한 형식 인 리얼리티 속성들이 새롭게 불러일으킬 효과가 

사회 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에 동의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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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텔 비 에서 새롭게 등장한 리얼리티 장르의 오락 로그램들을 기의 

‘재연’에만 집 했던 ‘고 인 리얼리티 로그램’과 구별하여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으로 개념화

하고자 한다. 즉, 모든 기 에서 통 인 리얼리티 장르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내용이나 형식 

측면  어느 기 을 충족시킨다면 포 인 의미에서 ‘리얼리티 표방 텔 비  장르’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리얼리티 로그램이 형식 , 내용  측면 모두에서 실  요소를 강조하는 속성들

로 구성된 로그램이라면,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은 형식  요소나 내용  요소  일부에서 실성

을 강조하지만 허구  요소도 배제되지 않은 로그램 장르이다. 

텔 비  로그램은 각 장르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장르별 고유한 공식과 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 들은 크게 로그램의 구조(structure)  측면과 내용(content)  측면으로 구분되며, 

시청자에게도 차별화되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져 왔다(Grabe & Drew, 2007). 텔 비  장르의 

구조 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주로 형식 인 제작방법인 카메라 움직임과 편집기법 등의 차이를 가리

키고, 내용 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픽션 장르와 논픽션 장르가 범죄 소재를 동일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이야기 개나 결말의  등에서의 차이를 뜻한다. 이 기 을 용해 살펴보면, 한국  “리얼리티 

표방” 텔 비  오락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작 기제를 가지고 있는 로그램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하나는, ‘내용’의 실성(덜 정제된 언어들과 소재의 사용)을 ‘형식’의 허구성(재연이나 

드라마 형태)으로 담아내는 것, 다른 하나는, ‘내용’의 허구성(오락 로그램의 사  본 존재, 배우 

실습생을 실재 인물인 것으로 장)을 ‘형식’의 실성(야외 촬 , 카메라 기법, 편집 기술, 자연스러운 

화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이다.1) 이러한 기제가 오락 로그램의 몰입도와 즐거움을 높여 로그램 

시청률을 견인한다고 하겠다. 이때 리얼리티 표방 오락 로그램의 내용 실성 는 형식 실성을 

통해 향상된 실유사성은 리얼리티를 표방하지 않는 기존의 오락 로그램들에 비해 사회  실에 

한 수용자의 사고와 태도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장르별 계발 효과의 차이: 리얼리티 장르의 계발 효과를 중심으로

리얼리티 장르의 개념은 타 장르와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호킨스와 핑그리(Hawkins 

& Pingree, 1981)는 문화계발 연구에서 텔 비  시청을 하나로 합하여 단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다루기보다, 로그램 장르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르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차이에 한 추정은 각 장르마다 고유하게 사용되는 공식이나 

습에 근거한다. 가령, 범죄수사물의 웅주의, 코미디물의 오해와 당황, 게임쇼의 어리석음과 우연, 

사건 심 인 뉴스 등은 모두 세상에 한 서로 다른 을 계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가장 요한 근거는 텔 비젼 로그램 장르 지형의 변화이다. 문화계발 이론이 소개된 

1970년 는 지 에 비해 로그램의 유형과 종류가 훨씬 고 단순했기 때문에 당시의 수용자들은 

텔 비  로그램을 아무리 선택 으로 고른다 하더라도 개 비슷한 유형의 내용에 노출되는 경향

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다매체 다채  시 에 로그램의 포맷과 장르가 다양화되고 혼종 으

로 변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가정이 여 히 유효할지는 의문이다(Lee et al., 2010). 심지어 문화계발 

1) 자의 사례로는 <막 돼먹은 애씨>, 후자의 사례로는 <1박2일>, <우리 결혼했어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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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한 기 20년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할 때는 장르 구분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던 연구자들

조차(Morgan & Shanahan, 1997) 이후 십여 년이 흐른 지 에 와서는 문화계발 연구에서 장르 연구의 

경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Morgan & Shanahan, 2010). 

장르별 문화계발 효과 연구는 텔 비  픽션(드라마)과 논픽션(뉴스 범죄 보도) 장르에 집 되어온 

경향이 있다. 실제로 문화계발 효과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로그램 

장르는 드라마 고 그 다음이 뉴스 다(Eschholz et al., 2003; Grabe & Drew, 2007; Lee & Neiderdeppe, 

2010; Romer et al., 2003). 이와 함께 문화계발 효과 연구에서 구체 인 장르의 연구가 요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Chiricos et al., 1997, 2000; Cohen & Weimann, 2000; Eschholz et al., 2003; Heath 

& Petraitis, 1987; O’Keefe & Reid-Nash, 1987; Weitzer & Kubrin, 2004). 구체 으로, 토크쇼(Glynn 

et al., 2007; Rossler & Brosius, 2001; Woo & Dominick, 2003), 일반인의 화장법, 옷차림을 고쳐주고, 

다이어트, 심지어 성형수술을 동원해 외모의 변신을 만들어내는 ‘메이크오버’ 로그램 류의 리얼리티

쇼(Kubic & Chory, 2007; Nabi, 2009), 리얼리티 데이트 로그램(Ferris et al., 2007; 김미라, 2005), 

심지어 <그 이 아나토미>와 같은 특정한 드라마(Quick, 2009), 뉴스의 문화계발 향 연구(Romer 

et al., 2003) 등 다양한 장르 각각의 문화계발 효과가 연구되어왔다. 는 장르 간(뉴스, 드라마, 리얼리

티 쇼) 문화계발 효과를 비교하기도 했고(Grabe & Drew, 2007), 구체 인 뉴스 장르 이용의 효과가 

반 인 텔 비  시청 총량과 비교해 독립 으로 계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한 최근 연구도 

있다(Lee & Niederdeppe, 2010; Niederdeppe et al., 2010). 이들은 문화계발 연구에서 개별 로그램 

장르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 다.

로그램 장르의 구체  기술  속성과 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카메라 움직임과 편집 기술들의 

차이로 인해 시청자가 로그램 장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수용자의 정보처리 방식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Bilandzic & Rossler, 2004; Grabe et al, 2003; Shapiro & Lang, 

1991). 이러한 기술 이고 구조 인 차이 외에 비슷한 소재( : 범죄)를 다루더라도 텔 비  로그램

의 장르가 다르면 내용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다(Grabe, 1999; Potter & Ware, 1987; Eschholz 

et al, 2002; Oliver, 1994). 실제로 장르 간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범죄 드라마의 시청이 뉴스 시청에 

비해 범죄에 한 공포 계발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Holbert et al., 2004; 

O’Keefe & Reid-Nash, 1987).

이런 맥락에서 문화계발 효과의 최근 연구들은 통 인 문화계발 효과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주 향 요인인 텔 비  시청 총량의 효과만 살피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 인 시청 로그램 장르의 

차이에 따라 향에도 차이가 있는가에 심을 보이고 있다(Custers and Van den, 2011; Lee et al., 

2010). 장르 간의 상 인 차이를 검증한 연구  일부를 소개하면, 범죄 드라마는 범죄 보도 뉴스에 

비해 공포나 방어 행 (총기 소지, 사형제 지지)에 한 계발 효과가 약했으며, 경찰 리얼리티 로그램

이 공포와 방어 행 에 한 측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Eschholtz et al., 2003; Grabe & Drew, 

2007; Holbert et al., 2004; O’Keefe, 1984; O’Keefe & Reid-Nash, 1987). 에슈홀츠와 동료들(Eschholz 

et al., 2002)의 연구에서도 경찰 리얼리티 로그램이 범죄 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리얼리티 장르의 시청은 수용자가 사회  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실에 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와 연 되어 있다. 장르별 향의 차이를 연구한 사례  그 이  등(Grabe et 

al., 2007)은 사실  장르(뉴스나 리얼리티 로그램)가 허구  장르(드라마)에 비해 계발 효과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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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하 다. 그러나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은 서구의 리얼리티 로그램들에 비해 체로 

오락 로그램으로 진화하고 허구성이 많이 섞여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지 ‘ 실’에 

기반을 둔다는 것만으로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이, 사실보도를 주로 하는 뉴스 시청과 동일한 

효과를 내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 사실  장르인 뉴스와 리얼리티 로그램이 드라마

와 같은 허구  장르보다 범죄 련 문화계발 (범죄율 인식, 범죄에 한 공포, 방 책 강구 등)에 

더 큰 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들은(Eschholtz et al., 2003; Grabe & Drew, 2007) 뉴스 장르와 리얼리티 

로그램을 비슷한 사실  장르로 묶어 허구 장르와 비시켰다는 에서 공헌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뉴스 장르와 리얼리티 장르 간의 요한 차이들에 한 고려가 없이 두 장르의 향이 동일할 

것이라며 한 데 묶어 취 해버린 한계를 지닌다. 

사실과 허구를 뒤섞은 혼종 장르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 텔 비  로그램 포맷의 경향을 

고려할 때 리얼리티 로그램이 허구와 비되는 사실 장르에 포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리얼리티 장르가 미국에서처럼 사실 재 에 큰 비 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오락 이고 가상 인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한국  리얼리티 표방 TV 오락 로그램의 향은 차별 일 수 있다. 범죄 

역에서 서구 포맷의 리얼리티 로그램이 범죄 인식은 물론 공포심과 방행동 구와 법제 강화 

지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쳤듯이(Holbert et al., 2004; Eschholz et al., 2002), 리얼리티 

로그램 장르는 문화계발에 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유사한 

사실  장르라 해도 뉴스 장르의 효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더 강력한 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Custers & Van den Bulck, 2011). 

3) 숙명적 태도와 계발 효과

리얼리티 로그램이 사회  실 구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문화연구자들이 텍스트 

분석, 담론 분석을 통해 연구한 바 있다(박지훈, 류경화, 2009; 최은경, 김승 , 2010; 홍지아, 2009). 

이 연구들은 리얼리티 로그램을 통한 이데올로기 확산의 향과 수용자의 능동 이고 참여 인 

해석의 가능성 등을 논의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리얼리티 로그램들은 사건 재  양식이나 

드라마 양식을 이용하여 가정, 결혼, 친구, 연인, 범죄, 폭력 등의 소재를 자주 다루고 있으며, 텔 비  

시청자는 이를 통해 실인식에 향을 받는다(Woo & Dominick, 2003). 를 들어, 리얼리티 로그램

에서는 주로 사회  고정 념과 성 역할 개념을 고정시키거나 가치 을 확  재생산하고, 단순하고 

정형화된 인물들을 반복 으로 등장시켜 순응주의를 북돋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혼과 연애의 부정 인 모습들이 강조되고,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과 경향도 부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주연, 2005). 한편, 연 인이 자주 등장하면서 연 인(스타)들의 일반인화에 만족하는 

한국  평등주의 의식이 발 되기도 하고(김수경, 2008), 이와는 상 으로 일반인도 신데 라가 

될 수 있다는 타지가 녹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반복 으로 밝  왔다. 이들은 기존의 

드라마 담론분석 결과들과 많은 부분 공통된다. 

이에 해 한 문화 평론가는 한국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에서 일반인의 삶이 ‘엔터테인먼트

가 되어’버리고, 동시에 일반인들이 스타가 되는 식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문제는 리얼리티쇼가 제작자의 윤리 신 출연자의 경험과 학습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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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의 논리로 소환한다는 이다”(차우진, 2011.3.4). 많은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에서 출연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도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는 믿음을 

보여 다. 리얼리티 로그램에서 정 으로 생각되는 참여  형식은 일반인이 스스로 변화하고 

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있지만, 실에서는 결과 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과 타지”(차우진, 2011)를 양산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게 리얼리티 로그

램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리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까지 향을 미치고 있으며(Ouellette 

& Hay, 2008; 김수정, 2010), “텔 비 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유명인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Reiss & Wiltz, 2004, p.374). 하지만 그것이 환상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실이다. 그러한 타지 인 가능성에 한 희박한 희망 때문에 결과 으로 

자기 실에 해 더욱 체념 인 태도를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리얼리티 장르의 로그램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제 인물인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

고, 행동하고, 처하는지를 (…) 속속들이 다룬다”(김수정, 2010, p.18). 는 상세한 지침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보이는 내용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김수정, 2010). 리얼리티 장르는 우리가 텔 비  로그램을 그  방 자 으로 구경하고 즐기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해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경향을 높일 수 있고, 여타의 

장르에 비해 더욱 일상 이고 실의 다양한 측면에 해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인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은 서구의 리얼리티 로그램과는 다르다는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얼’을 표방한다지만, 드라마보다 조  덜 연출된 상황일 뿐 계산된 설정 속에 연 인들

이 움직이는 것은 기존의 오락 로그램과 마찬가지다(김수경, 2008). 서구의 리얼리티 로그램의 

부분은 일반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일반인이 신데 라로 등극하는 탄생에 을 두는 데 반해, 

한국의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은 오히려 스타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소박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은 “서구의 리얼리티 

로그램과 달리 극단 인 음성이나 음란성을 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으며 “사회의 도덕  규범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특성이 있고 “심지어 기성의 사회  가치 을 강화하는 성격까지 엿보인다”는 

도 지 된 바 있다(박주연, 2005, pp.44-45). 한국  평등주의 의식(송호근, 2006)은 한국의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에 일반인보다는 연 인이 등장하는 경향을 부추겼고 이러한 로그램의 성공은 역으로 

다시 한국  평등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시청자들 자신의 실 삶에 한 불만족 심리를 고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계층 갈등이 제시되고 종국에 해소되는 드라마나 시트콤과 달리 리얼리

티 쇼는 갈등이 제시될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끝나버린다”면서, 리얼리티 로그램이 오히려 

계층이동에는 무 심한 측면이 있음을 비 하기도 하 다(김수경, 2008에서 재인용). 더구나 리얼리티 

로그램들은 여타 장르의 로그램들에 비해 형식 으로든 내용 으로든 수용자에게 더욱 ‘ 실 ’

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텔 비  내용과 자기 실을 비교하고 실에 해 불만족하게 느끼는 경향과 

그 여 는 더 클 수 있다. 

텔 비  시청에 의해 계발되는 상으로는 범죄 인식과 범죄에 한 공포 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향변인들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를 들면, 물질주의  가치  부에 한 왜곡된 인식의 계발

(Good, 2007, 2009; Shrum, 1999; Shrum et al., 2005), 동성애에 한 태도(Calzo & Ward, 2009; Rossler 

& Brosius, 2001), 남녀에 한 고정 념  연애 계에 한 태도(Ferris et al., 2007; Ward, 2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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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2005), 결혼생활과 가족에 한 인식(Ex et al., 2002; Segrin & Nabi, 2002; Woo & Dominick, 

2003) 등이 연구되었다. 

통 인 문화계발 효과이론에서 말하는 “사악한 세상(mean world)” 증후는 실제로 범죄와 그 

피해의식이라는 소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 계 등의 실에 다차원 인 의미로 

확장이 가능하다(Lee et al., 2010; Niederdeppe et al., 2010). 한 텔 비  시청으로 인한 문화계발 

효과를 통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한 태도와 삶을 하는 자세가 어떤 

식으로 향을 받는가 역시 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근래의 변화하는 텔 비  장르의 향을 고려하

여 계발효과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텔 비  시청의 계발효과에 연 되는 

역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실 처 능력 인식(Custers et al., 2011), 자기효능감 인식(Ozer 

& Bandura, 1990), 통제 소재 인식(locus of control) (Bahk, 2001) 등의 주제들이다. 특히 건강 련 

역에서 텔 비 의 이용이 효능감이나 자기통제감과 처 능력 인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Bahk, 2001; Custers et al., 2011; Lee et al., 2010; Niederdeppe et al., 2010). 

가령, 암 방에 한 숙명  태도가 텔 비  총 시청량이나 텔 비  뉴스 시청 정도에 의해 계발된

다는 연구(Niederdeppe et al., 2010; Lee et al., 2010)나, 범죄에 한 피해를 입지 않기 한 처 

능력 인식과 텔 비  시청의 계에 한 연구(Custers et al., 2011)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텔 비  시청이 자신의 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타지를 형성하는 데도 향을  수 있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실에서 경험하는 한계로 인해 

자신의 삶에 한 숙명 이고 체념 인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에도 계발효과를 미칠 수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게 숙명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낮고 실에서 무언

가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을 것이다. 따라서 더 험한 행 들에 여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 변화를 

한 더 극 인 행 들에는 여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Lee et al., 2010; Zimbardo & Boyd, 

2008). 텔 비 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일반인 자신의 일상 인 삶과 크게 다르지 않고, 희망 이기보

다 더 부정 인 내용( 컨 , 결혼이나 연애 계에서의 부정과 불신, 지나치게 평범하고 같은 일상의 

변화없음 등)을 보면서 삶에 해 숙명 이고 체념 인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 효과

문화계발 효과이론에서 연구해온 수용자 속성 변인 가운데 ‘사실성 인식(perceived realism)’은 시청한 

텔 비 의 내용이 얼마나 ‘진짜(real)’라고 믿는가, 즉 픽션(덜 사실 )과 논픽션(더 사실 )을 구분하

여 인식하는 문제이다. 이는 주로 스토리(이야기 거리)가 주요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재연드라마나 

범죄 련 드라마와 련하여 다루어지곤 했다(Potter, 1986, 1988; O’Keefe, 1984; Oliver & Armstrong, 

1995; Busselle & Greenberg, 2000; Busselle et al., 2004). 포터 등의 연구에서는 “텔 비  내용이 사실이

라고(real) 생각한 시청자들은 그 내용이 허구(fictional)라고 생각한 시청자들보다 내용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제시하 다(Potter, 1986, p.161).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사실성(actuality or 

factuality) 여부보다는 시청자가 텔 비 에 그려진 내용이 자신의 실제 삶의 경험과 얼마나 비슷하고 

가깝다고 느끼는지의 유사성(similarity)이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 향의 주요한 유인일 것이라 

보았다(Austin et al., 1990; Dorr et al., 1990; Hall, 2003). 이에 ‘사실성 인식’과 분리되는 개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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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유사성 인식’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코갠과 맥스필드(Skogan & Maxfield, 1981)는 여성과 노인들이 범죄 련 미디어 메시지에 더 

쉽게 향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 근거는 범죄에 희생될 가능성에 한 유약함

(vulnerability)을 스스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약한 입장의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기 

쉽고 그로 인해 미디어의 범죄 련 내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텔 비 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공포를 느낀다는 

유사성(affinity) 가설도 입증된 바 있다(Chiricos et al., 1997). 이러한 사실성 혹은 유사성 인식은 지리  

근 성과 심리  근 성으로 나 어 연구되기도 했고(Bilandzic, 2006; Eschholz et al., 2003), 개인 인 

험 인식이나 처 능력 인식 등의 요인들이 매개변인으로 고려되기도 했다(Custers & Van den Bulck, 

2011). 요컨 , 텔 비 의 반 인 내용을 자신의 실은 물론 주변사람들의 실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수용자일수록 다른 장르의 로그램 시청보다도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시청의 실구성 

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이상의 이론  논의를 요약해보면, 최근의 문화계발 연구 역은 (1) 구체 인 장르별 효과의 차이 

연구, 그리고 (2) 다양한 매개변인들의 가능성 탐구 등이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통  문화계발 효과 - TV 시청 총량의 효과) 

텔 비  시청 총량은 숙명  삶의 태도와 어떠한 연 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장르별 문화계발 효과) 

텔 비  로그램의 구체 인 이용 장르(뉴스, 드라마,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에 따라 이용자의 

숙명  삶의 태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의 이용은 다른 

장르들(뉴스, 드라마)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숙명  삶의 태도에 독립 인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 실유사성 인식의 매개 효과)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의 시청이 숙명  삶의 태도에 미치는 향은 텔 비 의 실유사성 

인식의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한 답을 구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체 인 텔 비  시청량이 증가할수록 숙명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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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텔 비  로그램의 구체 인 이용 장르에 따라 숙명  태도 계발에 차별 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구체 으로,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의 이용은 뉴스와 

드라마 장르에 해 독립 인 계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1>: 체 인 TV 시청량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은 숙명  

태도 계발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체 인 TV 시청량과 함께,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논의되는 다른 텔 비  

장르들(뉴스, 드라마)의 시청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은 

숙명  태도 계발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의 이용이 숙명  태도에 미치는 향은 반 인 

텔 비 의 내용에 해 실유사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방법

1) 표본 선정, 조사 방법 및 시기, 표본의 특성

이 연구의 모집단은 만 19세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들이며, 2008년 12월자 주민등록 

통계를 이용한 성별, 연령별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하여 850명의 표본을 추출하 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  방법으로 2009년 7월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되

었다. 응답자의 표본 특성은, 남자 48.6% 여자 51.4%이며, 연령별로는 20  21.2%, 30  24.2%, 

40  23.2%, 50  15.6%, 60  이상 15.8%으로 구성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5.9%, 재 

이상이 44.1% 다. 소득 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4.5%, 200∼300만원이 23.3%, 

300∼400만원은 30.3%, 400∼500만원은 20.7%, 500만원 이상은 11.3% 다. 

2) 측정 변인의 내용

(1) 전체적인 텔레비전 시청량

통 인 문화계발 연구에서 심변인으로 간주되는 ‘텔 비 의 체 시청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기 해 이용자들의 평일과 주말의 텔 비  시청, 그리고 지상  방송과 이블TV 채 의 

시청을 구분해 측정한 후 모두 더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구체 으로,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을 30분 

단 로 질문한 뒤, 평일과 주말을 합산한 하루 평균 매체 이용량으로 계산하 다. 지상  텔 비 의 

시청에 해서는 (1)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이용시간 총량을 보기에서 표시하게 함), (2) 주말(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하 고, 이블/ 성 방송의 시청에 해서는 (3)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

과 (4) 주말(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했다. 각각의 항목은 30분 단 마다 1씩 증가하는 방식으

로 표시하게 하 으며, 이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을 구해 ‘텔 비  체 시청량’을 구했다(M=6.16,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 장르의 문화계발 효과  191

SD=2.84, 최소값=1, 최 값=25: 1은 0분 시청, Cronbach’s Alpha=.72).

(2)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시청 정도

단순히 ‘뉴스 로그램’ 시청을 묻는 방식보다 더 정확한 시청 정도를 구하기 해 지상   

이블 각 채 별 구체 인 뉴스 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 는지를 질문했다. 구체 으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평균 으로 일주일 동안 다음 각 방송사의 뉴스 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

는지”를 물어 텔 비  뉴스 시청 빈도를 측정하 다. 즉, (1) KBS1 9시 뉴스 (KBS 뉴스 9), (2) 

KBS2 8시 뉴스 (KBS 8 뉴스타임), (3) MBC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4) SBS 8시 뉴스 (SBS 

8 뉴스), (5) YTN 뉴스 로그램, (6) MBN 뉴스 로그램, 이상의 6개 뉴스 로그램에 해 ‘  

보지 않았다’를 1로, ‘매일( 는 7번 이상) 보았다’를 5로 하는 리커트형 척도에 답하게 하여 6개 

항목의 평균을 구했다(M=2.12, SD= .70, Cronbach’s Alpha= .67).

(3) 텔레비전 드라마 프로그램 시청 정도

지상  방송사의 많은 로그램들이 이블과 성을 통해 재방송되는 근래의 텔 비  로그램 

편성 경향을 고려하여, 지상  채 에서의 드라마 시청과 이블/ 성 채 에서의 드라마 시청을 

개별 으로 질문하여 측정한 후 텔 비  드라마 시청으로 통합하 다. 즉 (1) 지상  TV 국내 드라마

와 (2) 이블/ 성 TV의 지상  재방송 국내 드라마 각각에 해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평균 으

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이용하 는지”의 빈도를 물었다. ‘  안 봤다’를 1 , ‘매일( 는 7번 

이상)’을 5 으로 하는 리커트형 척도에 한 두 항목의 응답치에 한 평균을 구했다 (M=2.37, 

SD=1.05; r=.48, p<.001).

(4)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시청 정도

이 연구는 서구의 리얼리티 로그램들과 차이가 있는 한국  리얼리티 로그램의 특성을 

으로 살펴보는 것이므로, 조사기간 당시의 텔 비  편성표와 시청률을 고려하여 구체 인 ‘리얼리티 

표방 텔 비  로그램’들을 선택하 다. 최근에는 이블 방송사에서 자체 으로 리얼리티 로그

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많고, 지상  방송의 로그램을 이블 채 에서 재방송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도 고려했다. 이에 지상 와 이블 채  각 방송사의 15개 유사 로그램들에 해 구체 인 

로그램2) 각각의 개별 시청 정도를, ‘  보지 않는다’와 ‘조 이라도 본다’로 구분하여, 조 이라도 

보는 리얼리티 로그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의 시청 지수(index)를 구성

하 다(M=5.74, SD=2.80).3)

2) 조사기간 당시의 TV 편성표를 참조하여 많은 시간 를 차지하고 방송/재방송 편성되거나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되는 15개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들을 선택한 결과,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로그램들의 

이용 정도에 해 질문하 다: <1박2일 (KBS)>, <우리 결혼했어요 (MBC)>, <패 리가 떴다 (SBS)>, <무한도  

(MBC)>, <신비한 TV 서 라이즈 (MBC)>, <막 돼먹은 애씨 (tvN)>, <심령솔루션-엑소시스트 (tvN)>, <타로 

라이  (리빙 TV)>, <리얼 엑소시스트 (Q채 )>, < (占) (占) 다가와 (YTN스타)>, <고스트 스팟 (코미디 TV)>, 

<악녀일기 (올리  TV)>, <연애불변의 법칙 (올리  TV)>, <스캔들 2.0 (tvN)>, <리얼스토리 묘 (tvN)>. 

3) 이 로그램들에는 버라이어티쇼, 재  드라마, 다큐드라마 등 다양한 포맷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구체 으로 포맷

을 좀 더 세분화할 경우 각 포맷별로 혹시 효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기에, 포맷별로 더 세분화된 

분석을 추가해본 결과, 일단 이 연구에 선택된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들은 포맷에 따른 향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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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명적 태도

한국형 리얼리티 로그램들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과 자기효능감과 통재 소재 인식 등과 련한 

문화계발 효과연구들을 참조하여(박주연, 2005; 김수경, 2008; Bahk, 2001; Custers et al., 2011; Lee 

et al., 2010; Zimbardo et al., 2008) 수용자의 숙명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작성하 다. 구체 으로, 

“사람의 운명이나 팔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요즘 폭력과 범죄가 많아서 생활하기 좋지 않다”, 

“성공하려면 자기실력보다 집안배경과 인맥, 돈이 요하다”, “내가 개인 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회는 구조 으로 나아지기 힘들다”의 4개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고 생각한다’에 1 , ‘매우 

그 다고 생각한다’에 5 인 리커트형 척도에 답한 수들의 평균을 구했다(M=3.34, SD=.55, 

Cronbach’s Alpha=.54).

(6) 텔레비전 현실유사성 인식

뷔셀(Busselle, 2001)의 ‘사실성 인식(perceived realism)’ 측정을 한 항목들을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들을 구성하 다. 특히 텔 비 에 표상된 세계가 나의 실생활과 내 주  사람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인식하는지에 을 두었다. 즉 “텔 비 에 그려지는 인간 계는 

나의 실제 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 비 에 그려지는 인간 계는 내 주의 사람들의 실제 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 비 에 그려지는 연인 계나 결혼생활은 나의 실제 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 비 에 그려지는 연인 계나 결혼생활은 내 주  사람들의 실제 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 비

에 그려지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실제 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해 잘 알 수 있게 

도움을 다”, “텔 비 에 그려지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실제 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다”와 같은 6개의 문항 각각에 해 리커트 5  척도로 답하게 하여 평균을 

구했다(M=2.73, SD=.77, Cronbach’s Alpha=.91).

5.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텔 비  시청 패턴에 향을 주고 따라서 문화계발 효과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이 밝 진 바 있는 주요 인구사회학  요인들(성별, 연령, 교육 수 , 소득 수 )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부분상 계를 살펴보았다(<표 1>).

성별, 연령, 교육 수 , 소득 수 을 통제한 상태에서, 텔 비 을 많이 본다고 해서 텔 비 에 

그려진 내용을 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커지지 않는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r=.02, n.s). 

그리고 텔 비  체 시청량과 드라마 시청량의 상 계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r=.47, p<.001) 

두 변인이 실유사성 인식과는 매우 다른 상 계를 보인다는 도 요하다. 텔 비  시청량과 

실유사성은 아무런 련이 없지만, 드라마 시청을 많이 할수록 실유사성 인식은 유의미하게 

않아 포맷별 구분 없이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이용으로 묶어 최종 분석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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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이다(r=.15, p<.001). 이러한 에서 문화계발 효과 연구를 할 때 단순히 텔 비  시청 

총량만이 아닌 구체 인 개별 로그램의 이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 텔 비  시청량이 직 으로 텔 비  내용에 한 실유사성 인식과 연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텔 비 에 그려진 내용이 자신의 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사람들의 숙명  

태도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다는 은(r=.16, p<.001), 이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텔 비 의 

숙명  태도 계발효과 연구에서 매개변인에 한 연구가 요할 수 있음을 보여 다.

TV 시청량 뉴스 시청 드라마 시청 리얼리티 시청 숙명  태도

뉴스 시청 .22*** - - - -

드라마 시청 .47*** .31*** - - -

리얼리티 시청 .26*** .29*** .33*** - -

숙명  태도 .11*** .09** .10** .11*** -

실유사성 .02 .14*** .15*** .13*** .16***

*** p < .001  ** p < .01  * p < .05 

(성별, 연령, 교육, 소득 통제)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부분상 계 (N=800)

2) 텔레비전 시청량과 뉴스ㆍ드라마ㆍ리얼리티 장르별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텔 비  시청량과 함께 개별 텔 비  장르별 시청이 이용자의 숙명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각 장르 이용에 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연구가설 1>은 

검증되었다(β=.12, p<.001). 통 인 문화계발 이론에서 주장해 온 바와 같이, 텔 비  시청 패턴과 

큰 연 이 있다고 밝 졌던 인구학  주요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체 인 텔 비  시청 총량

은 이용자의 숙명  태도를 계발하는 효과를 보 다. 텔 비  시청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리얼리티 

로그램의 시청이 독립 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1> 역시 검증되었다(β=.09, p<.01). 

<표 2>에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텔 비  시청량은 종속변인에 하여 여 히 강한 측력을 

지니고 있으며, 리얼리티 로그램의 시청은 그와는 독립 으로 숙명  태도에 한 유의미한 측변

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인 문화계발 연구의 핵심  향요인이었던 텔 비 의 체 인 시청 총량뿐 아니라 많은 

후속연구들이 요하게 주목해온 구체 인 장르들인 드라마와 뉴스의 시청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도,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은 이용자의 숙명  태도를 계발하는 데 독립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2>도 검증되었다(β=.07, p<.05). 이러한 결과는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 장르가 단순히 사실과 허구의 혼종 형태 이상의 요한 향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얼리티 표방 오락 로그램의 어떠한 속성이 기타 유사 장르들과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매개변인의 종류와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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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제변인을 고려한, 숙명적 태도를 예측하는 OLS 회귀분석 (N=800) 4)

1단계
(TV 시청 총량)

2단계
(리얼리티 프로그램)

3단계
(뉴스, 드라마)

4단계
(장르별 비교)

인구학적 통제변인

  성별(남=1,여=2)

  연령

  교육 수

  소득 수

.07*

.04

-.10**

.03

.07*

.03

-.09*

.03

.06+

.02

-.10**

.03

.06+

.04

-.09*

.02

관심 독립변인

  TV 시청 총량 .12*** .09** .08** .07*

  뉴스 시청 .06+ .05

  드라마 시청 .05 .03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 .09** .07*

R-squared .043 .050 .049 .053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표 안의 숫자들은 표 화된 회귀계수.

이 연구의 가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으로 뉴스 장르 이용과 드라마 장르 이용 정도가 

숙명  태도 계발에 비치는 향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문화계발 연구에서 이용 장르의 구분이 

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측했던 바와 같이, 사실  장르라 할 수 있는 뉴스의 이용은 텔 비  

체 이용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상 으로 느슨한 유의수 (p<.10)에서는 유의미한 측변인이었다

(β=.06). 반면, 허구 장르라 할 수 있는 드라마 이용은 유의미한 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이 흥미롭다.

3) 텔레비전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 효과

사회과학 연구에서 변인 간의 계는 부분의 경우 완  매개보다는 부분 매개의 형태를 보인다. 

부분 매개 모형에서의 간 효과(indirect effect)를 검증하기 해 이 연구는 3단계 과정을 통한 검증방법

을 선택하 다. 즉, 1차로 ‘X(독립변인) →Y(종속변인)’ 향을 살피는 회귀분석을 행한 후, 2차로 

‘M(매개변인) →Y(종속변인)’ 향을 살피는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더불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Baron & Kenny, 1986; Preacher & Hayes, 2004).5) 

4) <표 2>에 제시된 모든 회귀분석 결과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토를 거쳤다. 모든 측변인들의 VIF 값은 

2보다 작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과 련해 다 공선성에 의한 문제는 없다고 단했다(참조: 

Jacobs and Carmichael, 2002).

5) 부분 매개 모형의 경우 간 효과(indirect effect)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하나의 회귀분석 

모형 안에 함께 투입하는 경우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개 효과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소벨의 검증(sobel’s test) 공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한 경우에도 다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공식을 이용한 체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다 공선성의 문제없이 이 3단계 과정을 거쳐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의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했다(Baron & Kenny, 1986; Preacher & Hay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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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선, ‘독립변인(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이용) →종속변인(숙명  태도)’ 모형에서의 회귀

계수가 유의미하 고 (β=.07, p<.05), 다음으로, ‘독립변인→매개변인( 실유사성)’ 모형에서의 회귀

계수 역시 유의미하 다 (β=.09, p<.05). 이어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매개변인의 향만 유의미하며(β=.15, p<.001) 독립변인의 향은 회귀계수의 크기가 

작아질 뿐 아니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β=.06, n.s). 여기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세 변인 간의 계가 완  매개의 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이 이용자의 숙명  태도에 미치는 향은 텔 비 의 실유사성 인식의 정도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계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횡단면 인(cross-section) 데이터 분석으로는 인과성에 한 검증에 한계가 있다. 한 문화계발은 

장기 이고 이며 습 인 효과에 한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단기 인 효과 증명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계발 효과 연구들이 시도되어 이론의 발 을 이끌어왔

다. 최근에는 새로운 역으로 계발효과의 개념을 확장하는 연구와 개별 로그램 장르별 계발효과에 

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 연구도 그 가능성을 살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 고 인 문화계발 효과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체 인 텔 비  시청 총량은 숙명  

태도의 계발에도 유의미한 측변인으로 작용했다. 텔 비  시청 총량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리얼리

티 표방 로그램의 이용은 수용자의 숙명  태도에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계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집 해 왔던 뉴스(사실) 장르와 드라마(허구) 

장르의 이용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 히 같은 모습을 보 다. 그리고 이러한 연 계는 텔 비 에

서 그려지는 내용이 얼마나 수용자 자신의 삶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느끼는가의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장르를 불문하고 반 인 텔 비 의 내용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실제 실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시청자일수록 특히 리얼리티 표방 장르의 문화계발 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 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사실  장르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텔 비  뉴스와 허구  장르의 형이라 할 수 있는 텔 비  드라마, 그리고 

이 둘과 비되는 리얼리티 표방 오락 로그램 장르 간의 상 인 문화계발 효과를 밝히는 단 를 

제공한다. 문화계발효과에 한 연구는 개 텔 비  픽션(범죄 드라마)과 논픽션(뉴스 범죄 보도) 

장르의 효과에 집 되어온 경향이 있다(Eschholz et al., 2003). 텔 비  로그램의 장르별 계발 효과 

차이에 심을 기울인 연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로그램별 시청에 따른 상 인 계발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기보다는 텔 비  일반 시청량과 단일 장르의 효과만을 비교하거나 특정 장르의 개별

인 효과만을 단일하게 살펴보는 정도에 그쳐왔다(Lee & Niederdeppe, 2010). 이에 이 연구는 텔 비  

시청이 수용자의 태도를 계발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개별 장르 효과를 따로 살피는 것에 더해서 

장르 간의 상 인 계발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 다.

둘째, 이 연구는 텔 비  시청이 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사회  실구성이 기존의 문화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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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서 논하는 역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 다. 이는 리얼리

티 로그램의 실구성에 한 기존의 비 인 문화연구들이 축 해온 연구결과와 추론들을 실증연

구 통의 문화계발 이론에 목하여 경험 으로 증명해내고자 하는 시도 다. 문화계발 효과연구 

역에서도 텔 비  시청이 향을 미치는 세상에 한 수용자의 인식  태도 역은 특정한 주제에 

국한하여 제한 으로 연구돼온 경향이 있다. 특히 문화계발 효과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개념들은 1차 으로 범죄 빈도 인식이나 범죄의 희생양 련 험 인식, 그리고 공포감 등이 부분이

었다. 나아가, 2차 으로는 법과 질서에 한 태도와 특정 정책 지지로 이어지는 행동  측면 등이 

연구의 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가치 의 계발(물질주의 가치, 생활만족도, 타인 

불신) 등과 같은 보다 폭넓은 세상에 한 인식이나 일상  태도에 한 문화계발에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는 체념, 순응주의와 같은 가치  련 태도의 계발에 미치는 텔 비 의 

향을 살펴 으로써 문화계발의 이론  확장을 시도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종속변인의 확장은 고

인 문화계발 효과의 연구 소재인 범죄 련 주제를 넘어서, 로맨스, 인간 계, 성 역할, 인종 편견, 

직장생활 인식  태도 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하 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담론분석 

연구나 문화연구에서 추정 으로 밝 온 이데올로기 계발효과에 한 실증 인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로그램 장르별 계발효과에 차이가 있고, 특히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의 향이 

통 으로 인정돼온 뉴스나 드라마의 향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구체 인 답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텔 비 에 그려진 내용이 자신과 주변의 실생활과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인 ‘텔 비  내용의 실유사성’ 인식의 정도가 텔 비  로그램의 

장르별 문화계발 효과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연구결과는 

텔 비  로그램의 여러 장르들 에서도 특히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시청이 다른 장르의 로그

램 이용과 비되는 방식으로 수용자의 사회  실 인식과 태도 계발에 미치는 차별  향의 근원을 

실유사성 인식에서 찾아 으로써 문화계발 효과에 한 특정 장르의 고유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문화계발 연구에서 다양한 매개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녔다. 첫째, 앞서 언 한 바와 같은 방식의 이론  

확장에 한 타당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문화계발 효과의 개념 확장이 이론으로

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해 논리 인 지지가 필요하기에 유사한 맥락의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주요한 변인  하나인 숙명  태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54) 개념 측정의 타당도에 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 연구의 주요한 변인  하나인 숙명  

태도에 한 체계 인 척도 개발과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석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이 연구의 상이 된 리얼리티 표방 TV 로그램들에는 버라이어티쇼, 재  드라마, 다큐드라

마 등 다양한 포맷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구체 으로 포맷을 좀더 세분화할 경우 각 포맷별로 혹시 

효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과정에서 포맷별로 더 세분화된 분석을 

추가해본 결과, 일단 이 연구에 선택된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들은 포맷에 따른 향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아 포맷별 구분 없이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 이용으로 묶어 최종 분석에 이용했다. 

그러나 자료 조사의 시 이 2008년인 을 고려할 때, 이후에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 경쟁 로그램들

이 등장하고 크게 유행ㆍ확산하는 등 리얼리티 장르의 텔 비  로그램 제작 장에 변화가 생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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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리얼리티 장르 에서도 포맷에 따른 향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텔 비 의 다양한 장르들은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상호 강화하기 때문에 문화계발 효과를 일 되

게 형성하는 표 인 장르 연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이론가들의 기 주장들은 미디어 장르 융합이 

확장되고 다매체 다채  이용패턴이 일상화되며 로그램 포맷이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의 

실을 설명하기에는 부 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과 같은 독특한 

혼종 장르의 계발효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은 

다 매체 이용  매체 융합이 강화되고 있는 실을 고려하여 혼합  장르 이용 양태를 추가 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Morgan & Shanahan, 2010). 한 리얼리티 표방 로그램들에 한 

내용분석이 더해지고 통시 인 연구방법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확실한 인과성에 한 설명이 가능하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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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re-specific Cultivation Effect of Reality-based TV Programs: 
Perceived Realism’s Mediation and Fatalistic Beliefs

Eunkyu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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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cultivation theory and research has been noted for its failure to capture subtle variation in 
effects by genre and to consider tangible and practical dependent variables. Redress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imed at extending cultivation theory frame to incorporating fatalistic attitudes and reality 
television viewing, especially with the mediator of perceived realism. We first replicated the original 
cultivation effect by showing the significant effect of overall TV viewing. Even controlling for overall 
TV viewing, reality-based program use showed positive association with fatalistic beliefs; furthermore, 
the effect remained significant, additionally controlling for news(fact) use and drama(fiction) use. In a 
nutshell, the cultivation effect of reality-based TV program on fatalistic beliefs turns out quite stable 
even after controlling other competing genres.

Keywords: Reality-based Program, Reality TV, Reality Genre, Cultivation Effect, Perceived Realism, 
Fa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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